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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
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
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
대하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으며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광야
에서 먹을 양식이 없이 굶주려야 했고, 물이 없어 극심한 갈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펄쳐지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
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
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네 시련의 시기
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와 우리 가정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
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이 때론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
습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불쑥 참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실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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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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